
From: Pamy <hosana1001@hanmail.net> 
Sent: Tuesday, June 12, 2018 8:47:00 PM 

Subject: 사랑하는 쾰른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  
  

평안하신지요.  

쾰른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자신들의 저금통을 깨뜨리어 보내주신  

물질로 차량을 구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일을 하고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는 귀한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의 세월.. 저희 미션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신과 삶을 변화사켜  

가난을 벗어버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1.복음사역  

마다가스카르의  

3대 교단을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과 찬송가 보급 

오지의 가난한 교회들을 찾아내어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동안 완공을 하지못한 

교회들과 건축과 재건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개의 교회와 예배처소를 지원 건축 하였습니다.  

 

2.의료사역 

가장 가난한 국립초등학교와  

오지마을들을 방문하여 치료하며 약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구제사역  

동사무소.마을지도자들과  

한국과 Madagascar의 어린이들을  

연결하여  

고아,과부,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물품과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매달 첫째 토요일에 물질을 나눕니다. 

 

4. 교육사역 

 # Hosanna 성경학교 

2001년 2월에 시작한 거리의 아동을 위한  

호산나 성경학교를  

토요일 마다 운영하며 약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불어,영어,수학,미술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성도님의 도움으로 

저희 학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9살에 유학을 떠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습의 기회를 얻은 에릭이라는  

어린이가 벌써 4년간 공부를 이어갑니다. 

 

 # Ambohimandraka 무료유치원. 

매년 우기철인 11월부터 2년월까지  

여름에 약 300여명이  

살아가고있는 마을주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대피소겸 유치원을 세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anarintoa 무료유치원 

저희 호산나 토요빈민학교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난한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여 삶의 터전들을 잃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지내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주어  

새롭게 살아갈 수있는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곳에 유치원을 세워 매일 80명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땅이 부족해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 Mahajanga 무료 유치원. 



수도인 Antananarivo에서  

자동차로 12시간을 달려가면  

북쪽으로 Mahajanga라는  

지방도시가 있습니다. 

이슬람사원이 100개가넘는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10년만에  이슬람을 믿고있는  

동장의 도움을 받아  

땅을 기증 받았습니다.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유치원과  

무료 치료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랜시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신실한일꾼들과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섬나라로 남,북한 합친  

면적의 3배이며 2000만명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프랑스 식민지와 공산주의를 거쳐  



지금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빈민국중 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을 맏깁니다. 

쾰른 한빛교회 식구들에게  

평안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찬송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는 음악선생님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1년씩 돌아가며 음악학교 선생님들을  

  단기 선교사로 지원 봉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북쪽의 마장가에 무료유치원을 맏아서 운영해 주실  

   선교사님가정이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3. 학교에서 낮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영화와 기독교 영상들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나기 위하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MADAGASCAR를 지키는 등대지기 전 희승 추 정아 선교사 드림. 

 

 


